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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발달성 말더듬은 발생 초기에는 말더듬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약해서 부정적인 정서나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지만(Shin et al., 

2020),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로 진행되면서 말더듬의 핵심행동

에 긴장이 수반되고 지속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자신의 말더듬 

행동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도피행동과 회피행동을 나타낸다. 부수

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말 및 말더듬에 대한 불안, 공포, 좌절, 

죄의식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보이다가 점차 부정적 자아상을 

형성하게 된다(Guitar, 2013; Manning, 2013). 

말을 더듬은 기간이 길수록 더듬을 것 같은 말을 다른 말로 바

Copyright 2022 ⓒ Korean Speech-Language & Hearing Association.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
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꾸어 말하거나 연기책 등의 책략을 통해 회피행동이 습관화되어 실

제로는 말더듬이 심하지만 외현으로는 말더듬 행동이 드러나지 않

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겉으로는 유창성 단절이 거의 나타나지 않

더라도 실제 자신이 느끼는 말더듬 정도는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얼마나 더듬는가에 해당하는 말더듬 빈도가 말더듬의 중증도를 측

정하는 많은 지표 중의 하나이지만, 자신의 말더듬 행동에 대하

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와 같은 인지적ㆍ정

서적 반응이 중증도 및 진전에 결정적인 지표가 된다(Manning, 

2013). 겉으로 드러나는 말더듬 현상과 관계없이 말을 더듬기 

전이나 말을 더듬는 순간을 매우 불안해하거나 심한 좌절감을 

느낀다면 말을 더듬는 본인은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Yaruss & 

Quesal, 2006). 

말더듬은 외현적으로 비유창한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말을 통

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불안 및 공포, 말에 대한 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까지 문제를 보이는 복잡한 장애이다. 그러므로 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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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의 내면적 특성을 파악하고 말더듬는 사람이 자신의 말과 말

더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가, 말더듬으로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가, 말더듬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

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상현장에서 많은 임상가와 연구자들이 말더듬 평가 및 

중재에서 말더듬인의 내면적 측면을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

근을 시도하고 있다(Anderson & Felsenfeld, 2003; Kim & 

Kwon, 2005; Silverman, 1970). 말더듬의 내면적 측면은 증상을 

확인하고 수량화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말더듬에 대한 인

지적, 정서적 반응과 말더듬 행동에 대한 통제능력, 말을 통한 의

사결정력, 말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행동의 실태 및 

범위를 조사하는 질문지에 자기 보고식 평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임상현장에서도 말더듬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는 

검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의사소통태도 검사(S-24)의 표

준화 연구(Kim & Kwon, 2005), 주관적 말더듬 선별검사에 대한 

기초연구(Kim & Shin, 2007), 말더듬 지각 검사(PSI)의 국내적용

을 위한 연구(Kim, 2013; Kim et al., 2010), 파라다이스 유창성 

검사(Sim et al., 2010), 말하기 효능감 검사 표준화 연구(Kim et 

al., 2012; Shin et al., 2013), 웹기반 말더듬 성인 평가 시스템 

모형 연구(Shin & Park, 2014), 말더듬 내면적 검사 간의 상관연

구(Kim et al., 2015), 한국 청소년 말더듬 불안 검사 도구 개

발 연구(Shin et al., 2019), 말더듬 청소년의 인지ㆍ정서 평가 

도구 개발연구(Shin et al., 2021) 등이 있다. 또한 말더듬의 내

면적 특성을 중재하는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9). 행동인지 말더듬 치료프로

그램이 말더듬인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Chang & Kwon, 

2005), 이야기치료가 말더듬 성인의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Ko & Kwon, 2009), 자아증진 프로그램이나 게슈탈트 치료가 

말더듬 인지나 자각에 미치는 영향(Jeon, 2005; Ko, 2007), 수

용ㆍ전념 치료에 기반한 의사소통중재 프로그램이 말더듬 성인

의 내면적 특성에 미치는 효과(Heo et al., 2016), 다차원적인 

성인 말더듬 중재를 위한 고찰(Heo & Kim, 2020) 등이 있다. 

말더듬 아동과 달리 말더듬 청소년이나 성인은 일상생활이 가정

에 국한되지 않기에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대상자가 말과 관련된 환경적 자극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 자각하고 인지적 변화를 통해 말더듬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은 말더듬 중재에서 매우 중요하다. 말더듬 

성인의 내면적 특성, 말더듬에 대한 태도, 인지 등의 긍정적 변

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말더듬 발생은 상황에 따라 가변

성이 매우 크고 개인에 따라 부정적 정서를 느끼는 정도 및 심

리적으로 대처하는 역치가 다르므로 현장에서 임상가들이 말더

듬인들의 내면적 측면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말더듬인의 인지ㆍ정서 관련 국내외 연구들

을 수집하여 청소년 및 성인의 내면적 특성, 내면적 평가, 내면적 중

재에 대한 여러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말더듬인의 다양한 내

면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근거 기반이 될 것이다.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외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된 연구 총 58편을 통하여 말더

듬의 인지ㆍ정서에 대한 특성과 접근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 시기,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결과 등을 통한 말더듬

의 인지ㆍ정서 관련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가 

임상 현장에서 언어재활사들이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 및 중재에 실제적인 근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이 일반 청소년이

나 성인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실험한 국내외 연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검색 조건을 설정하고, 조건에 따른 연구 논문을 수집

하였으며,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 요소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여 

코딩과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논문의 선정 기준은 국내 연구의 경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kr)’에서 논문을 검색하였고, 국외 연구는 

Pudmed, PsycINFO, Google scholar에서 논문을 검색하였다. 

기간은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지정하여 

검색하였다. 검색키워드는 ‘말더듬(stutter)+성인/청소년(adults 

/adolescents)+인지/정서/태도(cognitive/emotion/affective 

/attitude)’의 조합으로 검색을 실시하였다. 국내 연구는 총 33편

이 검색되었고, 국외 연구는 943편 검색이 되었다. 이 논문들 중 

중복 검색된 경우, 연구대상이 아동인 경우, 정상 대조군 없이 말

더듬인들 간 비교를 한 경우, 신경생리학적 연구, 문헌 연구들은 

제외하였다. 특성 연구 중 일반 성인이나 청소년의 대조군과 인지

적 및 정서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만을 선택하였다. 국내 연구 5편

과 국외 연구 53편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내용

선정한 연구를 연구 대상에 따라 말더듬 성인 대상 연구와 청

소년 대상 연구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발표 연도, 측정한 내면적 

특성 요소, 검사도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연도에 따라 말더듬 성인과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의 수를 확인하였고, 10년 단위로 나누어 말더듬 청소년 연구와 

말더듬 성인 연구로 구분하여 계수하였고, 또 인지적 특성 연

구, 정서적 특성 연구, 인지ㆍ정서적 특성 연구로 구분하여 연

구의 수를 계수하였다.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 중 연구에 사용된 측정요소를 정리하고 

이를 인지적 특성인지, 정서적 특성인지, 인지ㆍ정서적 특성인지 

구분하였다. 인지적 특성에는 태도, 효능감, 주의, 지각, 사고 등을 

포함하였고, 정서적 특성에는 불안, 우울, 공포, 회피 등을 포함하

였고, 인지ㆍ정서적 특성에는 삶의 질, 만족도, 정서적 주의편향, 

대처 반응, 성격, 기질 등을 포함하였다.

연구의 결과 분석에서는 내면적 특성에 따라 말더듬 집단과 일

반 집단 사이에 통계적 차이가 있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누어 정리하였다. 



청소년 및 성인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관한 문헌 연구

37

Ⅲ. 연구 결과

1. 청소년과 성인의 말더듬의 인지ㆍ정서적 특성 연구의 

동향 

말더듬과 관련된 인지적 및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동향을 

말더듬 청소년 대상 연구와 말더듬 성인 대상 연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Table 1). 

말더듬 청소년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연구는 

총 7편이었고, 말더듬 성인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성인과 비교한 

연구는 총 51편이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면적 특성 비교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면적 특성 중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특

성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을 때 연도별 연구 현황은 Table 2

와 같았다. 조사기간 중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6편, 인

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4편, 인지ㆍ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

구는 8편이었다. 

Year Adolescents Adults Total

1980~1989 0  4  4

1990~1999 0  6  6

2000~2009 3 11 14

2010~2019 0 24 24

2020~2022 4  6 10

Total 7 51 58

Table 1. Research status on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ho stutter by year

Year Cognitive Emotional
Cognitive 

-emotional

1980~1989  3  1 0

1990~1999  3  2 1

2000~2009  5  8 1

2010~2019 12 10 6

2020~2022  1  5 0

Total 24 26 8

Table 2. Research status on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by year

2.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을 대상으로 내면적 특성 비교 연구에서 

다룬 인지, 정서적 특성을 Table 3에 제시하였다.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 청소년과 비교한 연구에서는 불

안(3편), 우울(3편), 사회적 불안(2편), 구어 효능감, 주의력, 주의 

편향, 의사소통태도, 위축, 학업 효능감 등이 연구되어왔다.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불안(16편), 사회적 불안(10편), 

의사소통 태도(10편),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5편), 부정적 주의

편향, 인지적 스트레스, 삶의 질, 대처반응이 각 4편이었고,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 말더듬 심각도 지각, 자기 효능감이 3편이었고, 

일상 스트레스, 성격(기질), 말더듬 지각, 회피가 2편, 나머지는 1

편씩 나타났다(Table 3, Figure 1).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에서 공

통적으로 높게 연구된 내면적 특성은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었다. 

청소년 말더듬의 경우, 우울이 두 번째로 많이 연구된 반면, 성인 

말더듬의 경우는 의사소통태도가 세 번째로 많이 연구되었다.

청소년과 성인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

Adolescents
(Freq. Characteristics)

Adults
(Freq. Characteristics)

3 anxiety 
3 depression
2 social anxiety
1 self-efficacy for speech 
1 attention problems
1 attentional biases
1 communication attitudes
1 withdrawal
1 academic self-efficacy

16 anxiety
10 social anxiety
10 communication attitudes
 5 fear of negative evaluation
 4 attentional biases
 4 cognitive stress
 4 quality-of-life
 4 coping
 3 depression
 3 social stress
 3 stuttering severity
 3 self-efficacy
 2 daily stress
 2 personality (temperament)
 2 perceptions of stuttering
 2 avoidance
 1 resilience
 1 self-acceptance
 1 self-esteem
 1 self-monitoring
 1 threat and cognitive stress
 1 trauma
 1 perfectionism
 1 social support
 1 thoughts
 1 negative affect
 1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1 anticipation of stuttering
 1 panic disorder

Table 3.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in the studies

Adolescents Adults

Figure 1. Word cloud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adolescents and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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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인지ㆍ정서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빈도를 살펴보았다(Table 4, 

Figure 2). 청소년과 성인의 내면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서 다루어진 

특성들 중 정서적 특성이 총 55회로 가장 많았다. 그중 가장 높은 

빈도로 연구된 정서적 특성은 불안 19회, 사회적 불안 13회, 우울 

7회,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가 3회로 연구되었다. 인지적 특성은 

총 32회로 그중에서는 의사소통태도가 10회로 가장 많았고, 인지적 

스트레스와 말하기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각 4회였으며, 해석 편향, 

말더듬 지각, 말더듬 심각도 지각 등이 각 2회였다. 인지ㆍ정서적 

측면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특성의 경우, 부정적 표정, 부정적 단어

에 대한 정서적 주의 편향이 6회, 대처반응이 4회, 삶의 질이나 만

족도가 4회, 일상스트레스 2회, 기질(성격)이 2회로 나타났다. 

Characteristics Sub-attributes
The number 

of papers

Cognitive (32) Communication attitudes 10 
Cognitive stress, self-efficacy for speech  4 
Interpretation, perceptions of stuttering, 

stuttering severity
 2 

Self-acceptance,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self-monitoring, 
perfectionism, thoughts, anticipation of 
stuttering

 1 

Emotional  
(52)

Anxiety 19
Social anxiety 13
Depression  7
Fear of negative evaluation  3
Avoidance  2
Self-esteem, trauma, social support, social 

stress, negative affect,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panic disorder, 
withdrawal

 1 

Cognitive-emo
tional (18)

Attentional biases  6
Coping, Quality-of-life  4

Daily stress, Temperament  2 

Table 4.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in 
the studies 

Cognitive Emotional 

Figure 2. Word cloud of cognitive &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검사도구의 수를 계수하였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검사는 

상태-특성 불안 검사(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et al., 1983)로 8회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에릭

슨의 의사소통태도 검사(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Andrew & Cutler, 1974)로 

Evaluation tool of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The number 

of papers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STAI, Spielberger et al., 
1983) 

8

 Modified Erickson Scale of Communication Attitudes 
(S-24, Andrew & Cutler, 1974)

6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 & Clark, 
1998) 

4

 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Yaruss & Quesal, 2006)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Leary, 1983)
 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et al., 1990) 

3

 Self-Efficacy Scale for Adult Stutters (SESAS, 
Ornstein & Manning, 1985)

 Perceptions of Stuttering Inventory (PSI, Woolf, 1967)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 Liebowitz, 

1987)
 Interpretation and Judgmental Questionnaire (IJQ, 

Voncken et al., 2003)

2

 Adult Temperament Questionnaire (ATQ, Evans & 
Rothbart, 2007)

 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et al., 1988a)
 Beck Depression Inventory (Beck et al., 1988b)
 Behavior Assessment Battery (BAB, Vanryckeghem & 

Brutten, 2018)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Leary, 

1983)
 Brief Scale for Coping Profile (BSCP, Kageyama et al., 

2004)
 Child Behaviour Checklist (CBCL, Achenbach, 1991)
 Endler Multidimension Anxiety Scale-Trait 

(EMAS-T, Endler et al., 1991) 
 Inventory of Interpersonal Situations (IIS, Van 

Dam-Baggen & Kraaimaat, 1999)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36 (SF-36, 

Andresen & Meyers, 2000)
 NEO Five-Factor Inventory (Hoekstra et al., 1996)
 Personal Report of Communication Apprehension 

(McCroskey, 1982)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Symptom 

Scale (PSS, Foa et al., 1993)
 Premonitory Awareness in Stuttering Scale (PAiS, 

Cholin et al., 2016)
 Revised 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RCMAS, 

Reynolds & Richmond, 1985)
 Revised Willoughby Personality Schedule (WPS-R, 

Greiner et al., 1985)
 Self-Monitoring Scale (Snyder, 1974)
 Self-Perceived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McCroskey & McCroskey, 1988)
 Significant Others Scale (SOS, Power et al., 1988)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SAS-A, La 

Greca & Lopez, 1998)
 Speech Situation Checklist (SSC, Brutten, 1975)
 Stuttering Generalization Self-Measure (SGSM, 

Alameer et al., 2017)
 Symptom Checklist-Revised (SCL-90-R, Derogatis, 

1994) 
 Test of Everyday Attention (TEA, Robertson et al, 

1996)

1

Table 5. Evaluation tool of cognitiv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st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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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검사(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SIAS, Mattick & Clark, 1998) 4회, 3회 사용된 검사

도구는 말더듬 경험에 대한 전반적 검사(Overall Assessment 

of the Speaker’s Experience of Stuttering: OASES, Yaruss 

& Quesal, 2006)와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Fear of 

Negative Evaluation: FNE, Leary, 1983), Frost 다차원 완벽

주의 척도(Frost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 Frost et al., 1990)였다. 2회 사용된 검사 도구는 4가

지 검사가 있었고, 1회 사용된 검사 도구는 24가지 검사였고 

Table 5에 제시하였다. 

3.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의 연구 결과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

인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에 따라 나누어 제시하였다(Table 6). 

인지적 특성 중 의사소통태도를 비교한 연구에서 7편 모두 집

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의사소통태도를 평가했

던 3편의 연구에서는 의사소통태도의 집단 간 비교의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비교 연

구에서도 각 4편이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해석 편향에 대한 연구에서는 2편 모두 말더

듬인과 비말더듬인 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Communication 
attitudes

Silverman (1980)
Miller & Watson (1992)
Ko & Kwon (2010)
Kwon & Park (2012)
Wesierska et al. (2018)
Samson et al. (2021)
Tomisato et al. (2022)

None

Cognitive stress

Caruso et al. (1994)
Bosshardt (2002)
Jones et al. (2012)
Eichorn et al. (2016)

None

Self-efficacy

Ornstein & Manning 
(1985)
Bray et al. (2003)
Kwon & Park (2012)
Shin et al. (2013)

None

Interpretation biasNone
Brundage et al. (2017)
Brundage et al. (2022)

Table 6. Differences in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인

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정서적 특성 중 

불안에 관한 많은 연구들 중 14편의 연구에서 불안 특성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4편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발

표하였다. 말더듬 청소년 및 성인이 일반 청소년 및 성인과 불안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발표한 연구는 2002년~2021년까지 지속적

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일반 불안이나 특성-상태불안 이외에 특별

히 사회적 불안에 국한하여 실시한 연구들의 결과에서도 9편이 집

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고, 단지 4편만이 집단 간 차이

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우울에 관한 연구에서는 4편은 집단 간 차

이가 있는 것으로, 3편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었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는 2편 모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ㆍ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또는 

성인과 비교한 연구의 결과는 Table 8에 제시하였다. 인구분지ㆍ

정서적 특성 중 주의 편향은 부정적 표정이나 부정적 단어에 대한 

주의 편향에 집단 간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는 5편이었고, 차

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는 1편이었다. 삶의 질과 만족도에 대하

여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는 2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

는 1편이었다.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

가 없다는 연구와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각 1편이었다. 기질에 대

한 연구는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이었다.

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nxiety 

Cabel et al. (2002)
Craig et al. (2003)
Ezrati-Vinacour & Levin 
(2004)
Blood et al. (2007)
Davis et al. (2007)-state 
anxiety
Iverach et al. (2009)
Ko & Kwon (2010)
Tran et al. (2011)
Blumgart et al. (2014)
Lowe et al. (2016)
Kim (2016)
Alameer et al. (2017)
Wesierska et al. (2018)
Karahan et al. (2021)

Miller & Watson (1992)
Blood et al. (1994)
Davis et al. (2007)-trait 
anxiety
Tudor et al. (2013)

Social anxiety

Kraaimaat et al. (2002)
Messenger et al. (2004)
Kim et al. (2008)
Iverach et al. (2009)
Ko & Kwon (2010)
Blood & Blood (2016)
Chu et al. (2020)
Rodgers et al. (2020)
Tomisato et al. (2022)

Kraaimaat et al. (1991)
Tudor et al. (2013)
Blood & Blood (2016)
Lowe et al. (2016)

Depression

Tran et al. (2011)
Blumgart et al. (2014)
Karahan et al. (2021)
Briley et al. (2021) 

Miller & Watson (1992)
Bray et al. (2003)
Tudor et al. (2013)

Fear of 
negative 
evaluation

Messenger et al. (2004)
Blood & Blood (2016)

None

Table 7. Differences in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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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Differences between 

groups

No difference between 

groups

Attentional 
biases

Hennessey et al. (2014)
Lieshout et al. (2014)
Jackson et al. (2016)
Rodgers et al. (2020)
Bauerly (2021)

Lowe et al. (2016)

Quality-of-life
Craig et al. (2009)
Blood & Blood (2016)

Plexico et al. (2019)

Daily stress/ 
Social stress

Greiner et al. (1985) Blood et al. (1997)

Temperament None Lucey et al. (2019)

Table 8. Differences in cognitiveㆍemo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and adults with stuttering and adolescents and 
adults without stuttering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21년까지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내

면적 특성에 대한 연구 중 일반 청소년이나 성인의 특성과 비교한 

58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의 기간을 10년 단위로 나누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

다.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기간은 2010~2019년으로 이 기

간 동안 24편(41.38%)의 연구가 발표되었고, 2020~2022년 사이 

3년 동안 10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 연구가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논문 중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7편으로 말더듬 성인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비해 매우 적게 연구되었다. 말더듬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51편이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2010~2019년에 가장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2020년 이후 3년 

동안 6편의 연구가 발표되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2000년 이전에 비해 2000년 이후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

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면적 특성을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 인지ㆍ정서적 특

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각 영역별로 연구의 수도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총 24

편, 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24편, 인지ㆍ정서적 측면에 대

한 연구는 8편으로 인지적 특성과 정서적 특성이 비슷하게 연

구되고 있었다. 

둘째, 연구들에서 다룬 인지적, 정서적, 인지ㆍ정서적 영역의 

하위 특성으로 분석하였을 때, 말더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편수가 적긴 하나 불안, 우울, 사회적 불안이 많이 

연구된 주제였고, 정서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그 외에도 

구어 효능감, 주의력, 의사소통태도, 위축, 학업 효능감 등의 인

지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다. 말더듬 성인의 경우에도 불

안과 사회적 불안이 많이 연구되었고, 청소년과 달리 의사소통

태도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주의편향, 인지적 스트레스, 삶의 질, 대처, 우울, 사회적 

스트레스, 말더듬 심한 정도, 자기효능감 등의 연구가 3편 이상

의 연구에서 다뤄진 주제였다.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에 공통적

으로 많이 연구된 주제는 불안과 사회적 불안이었다.

말더듬의 내면적 특성 중 가장 빈도가 높게 연구된 것은 정서적 

특성에 관한 연구였고, 연구의 편수가 52편으로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32편이나 인지ㆍ정서적 특성의 18편에 비해 매우 높

은 비율로 연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서적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불안과 사회적 불안에 연구는 19편과 13편으로 전체 연구

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내

면적 특성은 의사소통 태도에 관한 연구로 총 10편에서 연구되

었다. 우울에 대한 연구 7편, 주의편향에 대한 연구 6편, 인지적 

스트레스, 구어 효능감, 대처 반응, 삶의 질 등에 대한 연구가 

각 4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내면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과 성

인과 비교한 결과 인지적 특성들의 경우, 의사소통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모두 말더듬 집단이 일반 집단 간 차이

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단지 해석 편향에서는 집단 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말더듬 집단이 일

반 집단과 차이가 있는 요소들이 많았다. 정서적 특성의 경우, 

불안, 사회적 불안, 우울과 같은 요소들은 집단 간 차이가 있다

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없는 연구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났으나 

2013년과 2016년 이후 연구들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

구들이 많았다. 각 연구들이 사용한 검사도구나 검사방법에 차이

가 있긴 하나 대체로 정서적 측면에서도 말더듬인이 일반인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 대한 중재 계획이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인지ㆍ정서적 측면 중 주의편향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5편,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

이었고, 삶의 질, 일상 스트레스는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연구

와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함께 발표되었다. 기질에 대한 

연구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다는 연구가 1편 발표되었다. 

말더듬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내면적 문제

가 점차 심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나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

다. 내면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사에는 의사소통태도평가(Kim & Kwon, 2005), 말더듬 지각검

사(Kim et al., 2010), 말하기 효능감 검사(Kim et al., 2012), 

행동통제소검사 등 대체로 인지적 측면에서의 검사들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인지적 측면에서의 검사들 

뿐 아니라 정서적 측면의 불안, 사회적 불안,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등에 대한 평가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이

나 적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특성을 확인한다면 

인지적 측면에 대한 중재 방법과 정서적 측면에서의 중재 방법과 

절차의 개발 등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청소년과 성인의 말

더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평가나 중재, 상담이나 교육에 대

한 방향 제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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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및 성인 말더듬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에 관한 문헌 연구

장현진1, 김효정2*, 신명선1

1 부산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 교수
2 고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교수

목적: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인지적, 정서적 특성을 일반 청소년 및 성인과 비교한 연구들의 동향, 

인지 및 정서적 특성, 비교 연구의 결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1980년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내외 발표된 말더듬 청소년 또는 성인의 인지, 정서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된 연구 총 976편 중 일반 대조군이 있으며 두 집단의 내면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 58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들의 연구대상, 발표연도, 내면적 특성, 검사도구,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결과: 첫째, 연구의 동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의 수가 증가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이 청소년인 

연구는 7편이었고, 성인인 연구는 51편이었으며, 연구에서 다룬 내면적 특성 중 인지적 특성은 

24편, 정서적 특성은 26편, 인지ㆍ정서적 특성은 8편이었다. 둘째, 청소년 연구에서 가장 자주 

연구된 주제는 불안, 우울, 사회 불안이었고, 성인 연구에서는 불안, 사회 불안, 의사소통 

태도였다. 인지적 특성으로는 의사소통 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효능감이, 정서적 특성으로는 불안, 

사회 불안, 우울이, 인지ㆍ정서적 특성으로는 주의편향, 대처, 삶의 질 등이 높은 빈도로 

연구되었다. 셋째, 연구의 결과는 의사소통 태도, 인지적 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은 모든 연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었고, 해석편향은 차이가 없었다. 정서적 특성 중 불안과 사회불안은 상반되는 

결과가 공존했으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많았다. 인지ㆍ정서적 특성에서는 

주의편향이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많았고, 기질이나 성격에 관한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말더듬이 진행됨에 따라 청소년기나 성인기가 되면 내면적 측면의 문제가 점차 심해지고 이에 

대한 평가나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말더듬 청소년과 성인의 정서적,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나 중재, 상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검색어: 인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말더듬 청소년, 말더듬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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